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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research aimed to identify the influential factors that affect the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clinical training between college and university and contribute to 
improvement in clinical practice quality.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210 dental clinical hygienists from June 10 to August 30, 2018.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2.0. An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Scheffe’s post-hoc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ere employed, and a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Results: Regarding the influential factors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in the case of college students, dental hygienist practice instructor 
dummy, self-efficacy, satisfaction of school life, interpersonal relation was the increasing 
order. In the case of university students, dental hygienist practice instructors, subjective health,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and interpersonal relations was the increasing order. Conclusion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of dental hygiene student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between 
college and university was the ability to form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refore,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with clinical practice between college and university, 
external sources and efforts to emphasize internal sources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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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치위생(학)과 학생은 전문 치과위생사로 성장하기 위해서 전공지식을 실무에 적용하는 기술을 익혀야 

한다[1]. 임상실습은 학생이 습득한 이론과 기술을 진료현장에 적용하는 교육으로 임상에서 요구되는 능
력을 증진시키고 역량을 갖추어 졸업 후에 전문치과위생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1,2]. 따라
서 임상실습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임상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임상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개인차를 인정하며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변화하는 치과의료 환경에 대처하는 능동
적이고 자발적인 학생으로 성장하도록 지도해야 한다[3]. 현재 우리나라 치위생 교육제도는 3년제와 4년
제 학제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동일한 국가시험을 응시하고 면허를 취득하여 동일한 분야에 취
업하고 있다[4]. 치위생 교육기관 중 부속병원에서 임상실습을 수행하고 있는 치위생(학)과는 4곳으로 이 
학생들은 다양한 진료환경에서 임상실습을 수행하고[5], 치과위생사가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치위
생(학)과 교수는 순회지도 및 컨퍼런스를 통하여 임상실습 교육을 지도하고 있다. 하지만 3년제는 학생수
가 4년제보다 많아서 임상실습을 학습목표에 맞춰 진행하기가 어렵고[1], 다양한 임상실습 기관에서 매뉴
얼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여도 실습 운영과 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6]. 따라서 학생들의 실습내용과 
지도에 대한 개선으로 실습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임상실습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가족지지, 임상실습 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안, 전공 만족도, 
전문직 자아개념, 스트레스 요인, 자아탄력성, 교수효율성, 임파워먼트, 임상수행능력, 성취동기, 학제 등 
많은 연구자들이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6-15]. 하지만 현재까지 임상실습 만족도 연
구는 학제를 분류하여 실시한 연구보다는 3년제와 4년제를 통합하여 실시하였고, 외적요인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내적 요인의 강화를 통
한 향상이 필요하다. 치위생(학)과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관련 내적 요인은 심리적 특성인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전공 만족도 등을 들 수 있다. 가족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다고 하
였고[6,8], 원 등[9]은 학제별 임상실습 교육과정 및 운영현황을 통하여 표준 임상실습 교육과정 지침 마련
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구와 임[11]은 학제별 임상실습 만족도 관련요인을 확인하고 학제별 요구되는 부
분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기효능감[12]은 문제 행동을 조절하는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
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므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13] 대인
관계 능력[14]은 인간관계의 양상으로 대인관계가 좋은 학생은 임상실습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
고 참여하여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다. 전공 만족도[15]는 자신이 속해 있는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으로 
전공 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는 매우 연관이 크며[7],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공 만족도가 높다
고 하였다[16]. 이와 같이 기존 선행연구에서 임상실습 관련 환경적 특성인 외적 요인에 관한 연구를 많이 
실시하였지만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내적 요인을 포함한 학제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와 관련 요
인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내적 요인이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학
제별 필요한 요인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학제에 따른 치위생(학)과 학
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관련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정도를 확인하고, 파악하여 학제별 필요한 관
련 요인을 강화하여 임상실습 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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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00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No: 1041490-201805-HR-004)의 승인 후 연구를 진행하

였다. 자료 수집은 2018년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서울특별시·경기도·충청도·전라도·경상도 지역의 치
위생(학)과 학생 중 임상실습을 경험 한 학생 220명을 임의추출 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 참여 희망하는 표본 크기는 G*power version 3.1.9.2 program을 이용하였고[17],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은 0.95, 예측변수(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능력, 전공 만족도, 임상실
습 만족도, 일반적 특성)를 13개로 하였을 때, 최소 표본 크기는 189명이고, 최종 분석은 220명을 하였다.

2.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일반적인 특성 8문항, 자기효능감 17문항은 Sherer 등[18]이 개발하고, 홍[19]이 번역한 도

구로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으로 구성하였고,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였다. 대인관계 능력은 장과 최[20]가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ɑ는 3년제 
0.954, 4년제 0.954이었다. 전공 만족도 24문항은 하[21]가 작성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ɑ는 3년제 0.955, 4년제 0.955이었다. 임상실습 만족도 31문항은 이 등[22]의 연구도구를 이용
하였고, 임상실습 만족도의 세부항목은 실습교과, 실습내용, 실습지도, 실습 환경, 실습시간, 실습평가로 
구성하였다. 측정은 5점 Likert scale로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능력,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ɑ는 3년제 0.949, 4년제 0.955이었다.

3. 분석방법
IMB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유의수준은 α=0.05로 정하였다. 학제에 따른 대상자의 변

수별 정도는 t-검정으로 분석하였고, 학제에 따른 치위생(학)과 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
족도는 t-검정과 일원분산 분석법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 후 다중비교는 Scheffé로 실시하였다. 변수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임상실습 만족도 및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학제에 따른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능력, 전공 
만족도 정도

치위생(학)과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3년제 학생이 3.27점, 4년제 학생이 3.63점이었고, 자기효능감
은 3년제 학생이 3.41점, 4년제 학생이 3.55점이었으며, 대인관계 능력은 3년제 학생이 3.68점, 4년제 학생
이 3.66점이었고, 전공 만족도는 3년제 학생이 3.56점, 4년제 학생이 3.70점이었다. 임상실습 만족도
(p=0.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1>.

2. 학제에 따른 치위생(학)과 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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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제 치위생(학)과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주거형태(p=0.033), 실습지도(p=0.006), 학교생활만족도
(p=0.001), 주관적인 건강(p=0.014)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주거형태는 ‘가족과 생활’할 때, 실습지도
는 ‘치과위생사가 지도’할 때 높게 나타났다. 학교생활만족도는 ‘만족하다’가 ‘보통이다’와 ‘불만족하다’보
다 높게 나타났고, 주관적인 건강은 ‘건강하다’가 ‘보통이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4년제 치위생학과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실습지도(p=0.004), 학교생활만족도(p=0.001), 주관적인 건강(p=0.001)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었고, 실습지도는 ‘치과위생사가 지도’할 때 높게 나타났다. 학교생활만족도는 ‘만족하다’에서 높게 
나타났고, 주관적인 건강은 ‘건강하다’가 ‘건강하지 않다’보다 높게 나타났다<Table 2>.

3. 학제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능력, 전공 
만족도와의 상관관계

3년제 치위생(학)과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자기효능감(r=0.505), 대인관계 능력(r=0.503), 전공 만족
도(r=0.590)는 임상실습 만족도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자기

Table 2.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between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Unit: Mean±SD

Characteristics Division N College students
(N=113)

t or F
(p*) N University students

(N=107)
t or F
(p*)

Grade 2 36 3.14 ±0.64 -1.620 37 3.57 ±0.69 -0.589
3 77 3.32 ±0.48 (0.108) 70 3.66 ±0.72 (0.557)

Year <21 92 3.29 ±0.51 1.212 50 3.43 ±0.70 -1.604
≥22 21 3.14 ±0.64 (0.228) 57 3.66 ±0.74 (0.112)

School work <2.9 36 3.31 ±0.52 0.675 26 3.70 ±0.74 1.217
credit ≥3.0 77 3.24 ±0.55 (0.501) 81 3.50 ±0.72 (0.226)
Housing type Home 55 3.37 ±0.49 2.162 52 3.53 ±0.74 -0.242

Live alone 58 3.16 ±0.56 (0.033) 55 3.57 ±0.72 (0.809)
Practice Dental hygiensts 94 3.33 ±0.51 2.829 96 3.62 ±0.70 2.927
instructor Others 19 2.95 ±0.58 (0.006) 11 2.96 ±0.70 (0.004)
Economic Bad 14 3.48 ±0.65 1.291 18 3.56 ±0.91 0.505
level Average 94 3.23 ±0.51 (0.279) 82 3.53 ±0.69 (0.605)

Good 5 3.29 ±0.75 7 3.82 ±0.74
College life Dissatisfaction 9 3.04 ±0.38 a 12.620 8 3.09 ±0.55 a 12.305
satisfaction Average 79 3.15 ±0.48 a (0.001) 64 3.37 ±0.63 a (0.001)

Satisfaction 25 3.69 ±0.55 b 35 3.99 ±0.73 b

Subjective Unhealthy 8 3.55 ±0.71 ab 4.430 7 3.11 ±0.47 a 10.710
health Moderate 71 3.15 ±0.51 a (0.014) 51 3.30 ±0.68 ab (0.001)

Healthy 34 3.43 ±0.51 b 49 3.87 ±0.68 b

* by the t-test for two groups and one-way ANOVA (post- test Scheffé) for three or more groups
a,b,c  The same character indication shows that there i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Table 1.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 and major satisfaction 
between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Unit: Mean±SD
Characteristics Total College students(N=113) University students(N=107) t (p*)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220 3.27±0.54 3.63±0.71 -4.295(0.001)
Self-efficacy 220 3.41±0.63 3.55±0.73 -1.596(0.112)
Interpersonal relation 220 3.68±0.54 3.66±0.69 0.155(0.877)
Major satisfaction 220 3.56±0.59 3.70±0.63 -1.848(0.066)
* by the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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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감과 대인관계 능력(r=0.609), 전공 만족도(r=0.556)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대인관계 
능력과 전공 만족도(r=0.532)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4년제 치위생학과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자기효능감(r=0.419), 대인관계 능력(r=0.468), 전공 만족도(r=0.755)는 임상실습 만족도와 유의
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능력(r=0.737), 전
공 만족도(r=0.542)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대인관계 능력과 전공 만족도(r=0.450)는 유의
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3>.

4. 학제에 따른 치위생(학)과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영향 요인
임상실습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적 특성,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능력, 전공 만족도를 독립변수

로 설정하였고, 일반적인 특성은 더미변수로 전환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년제 치위생
(학)과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준 독립변수는 자기효능감(t=2.580, p=0.011), 대인관계 
능력(t=2.690, p=0.008), 학교생활만족도(t=3.170, p=0.002)가 임상실습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주었고, 
실습지도(t=-2.074, p=0.040)는 부(-)적 영향을 주었다. Durbin-Watson 검정계수는 1.946으로 자기상관성
의 문제가 없었고, 공차한계는 1.0이하로 유의한 모형이었으며(F=18.128, p<0.001), VIF는 10을 넘지 않아 
문제가 없었다. 3년제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 요인은 실습지도는 치과위생사가 아닌 경우(β=-
0.157), 자기효능감(β=0.247), 학교생활만족도는 만족할 때(β=0.252), 대인관계 능력(β=0.255)순이었고,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대인관계 능력이었으며, 설명력은 38.0%이었다. 4년제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에 유의한 영향을 준 독립변수들은 주관적 건강(t=2.236, p=0.027), 학교생활만족도(t=3.977, p=0.001), 대
인관계 능력(t=4.611, p=0.001)가 임상실습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주었고, 실습지도(t=-2.348, p=0.021)
는 부(-)적 영향을 주었다. 잔차의 독립성에서는 Durbin-Watson 검정계수는 2.169로 자기상관성의 문제
가 없었고, 공차한계는 1.0이하로 유의한 모형이었으며(F=19.216, p<0.001), VIF는 10을 넘지 않아 문제가 
없었다. 4년제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 요인은 실습지도는 치과위생사가 아닌 경우(β=-0.182), 주
관적 건강은 건강할 때(β=0.185), 학교생활만족도는 만족할 때(β=0.321), 대인관계 능력(β=0.357)순이었
고,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대인관계 능력이었으며, 설명력은 40.7%이었다<Table 4>.

Table 3. Correlations of instrument scale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 
and major satisfaction between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Characteristics Variables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Self-
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

Major
satisfaction

College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1
students Self-efficacy 0.505** 1

Interpersonal relations 0.503** 0.609** 1
Major satisfaction 0.590** 0.556** 0.532** 1

University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1
students Self-efficacy 0.419** 1

Interpersonal relations 0.468** 0.737** 1
Major satisfaction 0.755** 0.542** 0.450** 1

**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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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및 고안
본 연구는 학제에 따른 치위생(학)과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특성 및 임상실습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를 파악하고, 관련성을 확인하여 임상실습 교육의 질 제고에 기
여하고자 실시하였다. 학제에 따른 치위생(학)과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3년제 학생이 3.27점, 4년제 학
생이 3.63점으로 4년제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성[10]은 3년제 학생이 3.01점, 4년제 학생이 3.38점
으로 4학제 학생에서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이유는 3년제는 학생 수가 많
고, 다양한 임상실습기관에서 실습을 하면서 체계적인 매뉴얼을 활용한 실습지도가 어려워서 나타난 결
과로 생각된다. 자기효능감은 3년제 학생이 3.41점, 4년제 학생이 3.55점으로 나타나 4년제 학생에서 높게 
나타났고, 임 등[23]은 3년제 3.22점, 김과 이[24]는 3년제 학생이 3.23점, 4년제 학생이 3.56점으로 4년제에
서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자기효능감[13]은 개인이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념으로 3년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하
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처럼[13] 편안한 심리상태로 긍
정적으로 임상실습에 참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대인관계 능력을 보면, 3년제 학생은 3.68점, 4년제 학
생은 3.66점으로 나타나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3년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와 조[25]의 연구에서는 3.47
점으로 본 연구에서 높게 나타났고, 구와 임[11]은 3년제 학생이 3.53점, 4년제 학생이 3.68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대인관계가 좋은 학생은 긍정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서 직원들과
의 교류와 유대관계를 형성하면서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므로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 만족도는 3년제 학생은 3.56점, 4년제 학생은 3.70점으로 4년제 학생에서 높
게 나타났다. 구과 임[11]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임상실습 만족도 관련 선행 연구[11, 25]에서 4
년제 학생이 3년제 학생보다 내적요인이 높게 나타나 내적요인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과 적용이 요구된다.

학제에 따른 치위생(학)과 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를 보면, 실습지도는 ‘치과위생사
가 지도’할 때, 학교생활만족도는 ‘만족하다’에서, 주관적인 건강은 ‘건강하다’에서 3년제와 4년제 학생 모

Table 4. Affecting factors of satisfaction with dental hygiene students' clinical practice between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Characteristics Variables B SE β t p* Tolerance VIF
College (constant)  1.569 0.300  5.239 0.001
students Practice instructor (dental hygienists vs others) -0.255 0.108 -0.157 -2.074 0.040 0.969 1.031

Self-efficacy  0.212 0.082  0.247  2.580 0.011 0.607 1.648
College life satisfaction(average vs satisfaction)  0.326 0.103  0.252  3.170 0.002 0.874 1.144
Interpersonal relations  0.255 0.095  0.255  2.690 0.008 0.615 1.626
R=0.402, Adjusted R2=0.380, F=18. 128(p<0.001), Durbin-Watson: 1.946

University (constant)  1.787 0.333  5.367 0.001
students Practice instructor (dental hygienists vs others) -0.433 0.185 -0.182 -2.348 0.021 0.930 1.075

Subjective health(moderate vs health)  0.269 0.120  0.185  2.236 0.027 0.816 1.226
College life satisfaction(average vs satisfaction)  0.495 0.124  0.321  3.977 0.001 0.858 1.165
Interpersonal relations  0.412 0.089  0.357  4.611 0.001 0.931 1.075
R=0.430, Adjusted R2=0.407, F=19.216(p<0.001), Durbin-Watson: 2.169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t α=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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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졸업 후 치과위생사 업무를 수행해야 할 학생들에게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선배 
치과위생사의 지도가 도움이 된 것으로 생각되고, 민 등[8]은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으면 임상실습 만족도
가 높다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주관적인 건강은 ‘건강하다’에서 높게 나타난 결과는 임상실습 시간
이 1일 평균 8시간 참여로 학생들의 체력소모가 요구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학제에 따른 치위생(학)
과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 요인을 보면, 3년제 학생은 실습지도는 치과위생사가 아닌 경우(β=-
0.157), 자기효능감(β=0.247), 학교생활만족도는 만족할 때(β=0.252), 대인관계 능력(β=0.255) 순이었고,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대인관계 능력이었으며, 설명력은 38.0%이었다. 소와 조[25]는 전공 만족도, 대
인관계 능력, 주관적 건강이 영향 요인이었고, 대인관계 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
였다. 4년제 학생은 실습지도는 치과위생사가 아닌 경우(β=-0.182), 주관적 건강은 건강할 때(β=0.185), 학
교생활만족도는 만족할 때(β=0.321), 대인관계 능력(β=0.357) 순이었고,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대인관
계 능력이었으며, 설명력은 40.7%이었다. 구와 임[11]은 전공 만족도가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선행 연구[6]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았고 사
회적 관계가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제에 따른 치위생(학)과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대인관계 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므로 추후 학교 교육에서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편의표본추출로 연구대상자를 수집하여 나타난 결과로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일반화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학제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인 특성을 규
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학제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능력, 전공 만족도와 같은 내적 요인을 찾고자 연구를 시행하
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내적요인
과 외적요인을 포함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학제에 따른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
도와 관련 요인에서 3년제 학생은 임상실습 만족도, 4년제 학생은 자기효능감이 연구도구의 평균점수가 
낮게 나타나 각 요인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결론
학제에 따른 치위생(학)과 학생의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능력, 전공 만족도가 임상실습 만족도와 관련요

인을 파악하고, 학제별 임상실습 교육의 질 향상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자료 수집기간은 2018년 
6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서울�경기�대전�전라�경상지역의 치위생(학)과에 재학 중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을 편의추출하여 자기기입식방법으로 설문을 수집�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학제에 따른 치위생(학)과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3년제 학생이 3.27점, 4년제 학생이 3.63점이었
고, 자기효능감은 3년제 학생이 3.41점, 4년제 학생이 3.55점이었으며, 대인관계 능력은 3년제 학생이 3.68
점, 4년제 학생이 3.66점이었고, 전공 만족도는 3년제 학생이 3.56점, 4년제 학생이 3.70점이었다.

2. 학제에 따른 치위생(학)과 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를 보면, 3년제는 주거형태, 실
습지도, 학교생활만족도, 주관적인 건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4년제는 실습지도, 학교생활
만족도, 주관적인 건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3. 3년제 치위생(학)과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 요인은 실습지도는 치과위생사가 아닌 경우, 자
기효능감, 학교생활만족도는 만족할 때, 대인관계 능력 순이었고,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대인관계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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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며, 설명력은 38.0%이었다.
4. 4년제 치위생학과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 요인은 실습지도는 치과위생사가 아닌 경우, 주관

적 건강은 건강할 때, 학교생활만족도는 만족할 때, 대인관계 능력 순이었고,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대
인관계 능력이었으며, 설명력은 40.7%이었다.

이상의 결과, 학제에 따른 치위생(학)과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대인
관계 능력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제에 따른 치위생(학)과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적
인 요인의 외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내적 요인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References
[1] Han SJ.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empowermen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00;6(1):132-46.
[2] Kim IS, Jang YK, Park SH, Song SH.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co Nurs Edu 
2011;17(3):337-45.

[3] Sung MS, Jeong GH, Jang HJ. Development of clinical evaluation tool for nursing 
students. Korean Acad Soc Nurs Educ 1988;4(2):172-86.

[4]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Introduction to KDHA, Related Sites[Internet].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cited 2019 Jan 15]. Available from: http:// 
www.kdha.or.kr /introduce/relatedsite.aspx.

[5] Won BY, Jang GW, Hwang MY, Jang JH.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of clinical practice 
and training in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6;(6):993-1007.

[6] Gu HJ.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family suppor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by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08;14(2):205-15.

[7] Jeong MK, Lee JY. Relationship of satisfaction with major and clinical practice among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2;12(6):1241-9.

[8] Min HH, Kim HJ, Lee HJ. The effect of ego-resilience, family support and teaching 
effectiveness 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8;18(3):411-21. https://doi.org/10.13065/jksdh.2018.18.03.411

[9] Won BY, Jang GW, Hwang MY, Kim SA, Oh SH, Lee KH, et al. Current conditions of 
dental hygiene clinical training. J Korean Soc Dent Hyg 2019;19(1):19-31. https://
doi.org/10.13065/jksdh.20190012

[10] Sung MH. Correlations between motivation to achieve, clinical competency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for diploma and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Fundam Nurs 2010;17(1):90-8.

[11] Koo HY, Im HS. Comparison of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between associate and bachelor nursing students. J Kor Contents Assoc 2013;13(1):311-
21. https://doi.org/10.5392/JKCA.2013.13.01.311

[12] Whang SJ.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 2006;12(2):205-13.

[13] Bandura 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 Rev 



민희홍 / 학제에 따른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관련 요인˙ 533

https://doi.org/10.13065/jksdh.20190046

1977;84(2):119-215.
[14] Hwang SS. A study on the effect of MBTI(Myers and Briggs Type Indicator) basic 

program 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cience major students 
and their cohesion. J Korean Public Health Nurs 2004;18(1):61-73.

[15] Kim SG, Koo YK, Jeong MA. Satisfaction with major and view of profession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 Contents Assoc 2012;12(8):248-55.

[16] Park JH, Song HJ, Lee BY. The influences of ethical propensity, self-esteem and 
clinical satisfaction on major satisfac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 Conv Soc 
2018;9(6):261-9. https://doi.org/10.15207/JKCS.2018.9.6.261

[17] Cohen J.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88: 407-14.

[18] Sherer M, Maddux J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Rogers RW. The self-
efficacy scale: construction & validation. Psychol Rep 1982;51(2):663-71.

[19] Hong HY. Relationship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epression[Master’s thesis]. 
Seoul: Univ. of Ewha Woman, 1995.

[20] Chang HS, Choi BY. The effect of adolescent's background, family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 disposition on etiquette implementation. J Korean Fam Resour 
Manage Assoc 2009;13(2):23-41.

[21] Ha HS. A thesi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depression[Master’s thesis]. 
Seoul: Univ. of Seoul National, 2000.

[22] Lee SH, Kim SY, Kim JA.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 Korean Acad Nurs Admin 2004;10(2):219-31.

[23] Lim MH, Ku IY, Choi HS.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self-efficacy to stressors and 
stress adapta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1;11(5):811-22.

[24] Kim DJ, Lee JS.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elf-efficacy on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4;20(2):244-54. https://
doi.org/10.5977/jkasne.2014.20.2.244

[25] So MH, Cho YY. Relations between interpersonal ability, social support,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in gyeonggi province. J Korean 
Soc School Commun Health Educ 2016;17(3):117-29.


